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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ver smce its Inceptlon 'n 1 997, WFFIS has contributed to femlnlst Mmmaklng In Asra by Introducmg films 汀lade about women, by women with fellale pomts of view represent1ng the worl
through film. As wel! as mtroducmg films, wt has tlried to discover and suppOrt talented women fl1mmakers "oUgh its compe"on section, the 뛰AsianSholFt Fi!m and video Competitlon 斡, w
lntroduced 'n the 2nd WFFIS Fi!ms presented in the previous festlvals mclude, '臘T\enclelP FIcMons '. by Barbala Hammer, ‘l shot Andy warhor. by M톄y Harron, .The FMghteous Babes . by
Parmar and 巒The Ripples of Change’. by Nanuko Kurjhara In Iast year떠s festlval whlch was I;:rger than ever, a 'Special Retrospective on Tahmineh MIIanl.. and Specla) Screenlngs of 1
women s F빼ms ‘ were presented along wlth 80 other fllms screened m 7 sectlons, altractlng ifMore than 3αOOO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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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화 오늘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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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챙을 송두라째 비꿀수 있거둔 런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고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공연장

l  촌많은기쓸성이있오녀까 1회(10:30) (레지나) 1회(1 1 :00) (삶의 빛깔)

N 뻬
X卜챠71卜 1분만 늦었어도. . . 2희(13:OO) (도시의 허울 아래서)

디를 자람과 처량했겠지 3회(15:30) (베를린의 여걸들) *

4회(18:00) (자유를 향해) (대답해줘)

풂(벌거숭이 게임(Naked))(김폭 도리스 되리) 다회에서툭 5회(21 zOO) (벌거숭이 게임)!

6회(24:00) (씽씽씽) (백일몽) (비너소

보이즈) (백골령의 마검) (가솔린)

피 하이퍼택 나다

1회(1 1 :00) (일어나라!) (아들에게)

2회(14젊OO) (그녀들만의 것)

3회 (1 7:00) (청소녀 감독 작품전) *

4회(20:OO) (사디 베닝 특벌전)

2회(14:OO) (모랄)

3회(17:00) (사랑은 트럭을 타고))

4회(20:00) (캐롤라이나)

. 핸드인핸드(필리핀 여성 노동자 돕기)

-동숭이트센터 놀이마당

o 오픈 스테이지 - 동숭이트센터 놀이마당

o 놀이방 - 동숭이트센터 지하2층 키노

★ 상영후 김독과의 대학 가 있습니다.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밭행인 . 이혜경 /편집인 빼친숙 / 취재 . 양은주 . 전님히영 . 정 연 . 정은경 황선화/ 사잔 임종환 . 고p}영 . 이효선 / 편집디자인 큰시립키획 / 발행 체5회 서울여성영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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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FIS 소식

개막식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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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직전 동숭이트센터 전경

⊇떫;”,
춘짧熙快 쑈

p‘ .i짧

印

사회블 보고 있는 방은진씨와 추상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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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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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이혜경 집행위원장

개막작 (미소) 소개

SrM:;,,솅::; 제5회서울여성영화제
. 축제와 L信의 장으로

여성영화제를 기다려온 시림들이 손꼽았던 4월

11일, 드디어 동숭흘에서 축제가 시직됐다 7시부터

시직될 개막식을 앞두고, 동숭홀 앞마딩은 들썩이는

분위기. 부슬거리는 봄비에도 이랑곳히지 않고 많은

관캑과 게스트들이 모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

게 했다

이번 제5회 영회제의 개막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전의 페시지를 전하는 ‘평화 꽃 피우기' . 영회제

싱영 편수와 같은 120개의 꽃을 입장하는 관캑들에

게 나눠주고, 그 꽃을 무대 위 3개의 회분에 꽂게 하

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변재란 부집행위원장은 “여

성 영회제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나눔의 장' 이라며,

어떻게 일상의 폭력과 전쟁에 저힝하고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이 벤트를 미련하케 되 었다

고 전했다

.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영회제시직을일리는리드필름이상영되고,1회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영회배우 빙은진과 관캑에서

개믹작 주인공으로 영회제를 찾은 추싱미가 시회를

밑아 개막식을 진행했다 이혜경 집행위원장은 개회

시에서 ‘§전쟁의 안티끼움 속에서, 영화제를 열게 되

었다,며 “전쟁과 길등이리는 남성의 역/信 종식시

킬 수 있는 장이 되 길 바란다' 는 기 대를 전했다

이어 빅찬옥김독, 이칭동문굉부장관 이충직 영

회진흥위원회 위원장; 변영주 김독, (2년 후)를 들고

온 프랑스의 아녜스 비르다 김독, 영회배우 이혜은

지은희 여성부 징콴 등 여성영회제를 사링하는 많은

시림들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 장관은 ‘‘여성들의 도전의식과 실험정신, 자때애

를 획인하는 데 서울여성영회제가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기 대를 표명했다

. 관객들의 입가에 떠오룔 미소

영화제에 대한개괄적 소개 디음으로, 3회 여성영

회제로 인연을 맺어온 레아 풀 김독의 특별전 소개

순서가 이어졌다 김독이 채우지 못한 지리는 영상

떼시지로 전해졌고, 나머지 섹션과 프로그래머들의

추천직을 묶은 영 상물도 상영 됐다

끝으로개믹직을소개히는자리에서,님인영수석

프로그래머는삶에 대한통찰이 쟌잔히 잘드러난작

품으로 (미소)를 소개하고 “여성이 고통을 겪는 영

회는 많지만 여성○l 고통을 벼생긱하븐 영회는 거의

없다, 며 직품의 의의를 깅조했다

그리고 (미소)의 여성 파워 3인, 빅켱희 김독, 임순

례 프로듀서, 주연배우 추싱피의 무대인시카 이어졌

다 빅켱희 감독은 ‘‘여주인공의 얼굴에 떠오르지 못

한 미소가 관캑들의 입기에 떠오르길 비린다'며 소

김을 전했고, 노 개런티로 영회에 침여한 추싱미는

‘‘기존 한국영화에 나타나는 여성의 캐릭터와 디른

모습이라 꼭 하고 싶었다,며 그간의 열정을 드러냈

다 임순례 프로듀서는 어려운 싱황 속에서도 직품

을 완성해낸 김독의 추진력괴; 배우를 비롯한 모든

스텝의 헌신에 박수를 보냈다

. 즐거운 충격, 8일간의 영화 여행

개믹작 (미쇠의 상영을 끝으로, 2시간 30분간의

개믹행시카 모두 끝이 났댜 동숭홀을 가득 떼운 관

객들의 애정과 관심, 그들이 보내는 격려를 인고 이

제 영회제는 8일간의 즐거운 충격을 만들어니갈 것

이 다

WFmS속으로!이제한판즐겨보자

(취재양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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